
환율 급락에 개인·기업 "달러 사자"..5대은행 달러예금 770만달러 머니투데이 https://zrr.kr/hrT88k

원/달러 환율이 14개월래 최저치를 찍으면서 달러를 저점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며,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은 5대 은행 합산 통계가 있는 2021년 5월 이후 최대 규모

7월 경상수지 흑자가 420억달러에 육박했으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따른 달러 자금조달이 겹치면서 원화 강세

가계대출 총량 넘긴 지방銀…전북銀 1.1조 초과 서울경제 https://zrr.kr/eJJazj

지방은행 가계대출이 올 들어 빠르게 늘면서 기존 연간 관리 목표를 초과… 전북은행은 7월까지 가계대출이 1조 원 넘게 늘어 기존 목표치 대비 격차가 1.1조 원을 웃돈 모습

금융당국의 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재조정에도 여러 지방은행이 이미 기존 목표를 상당 폭 넘어선 만큼 연말까지 조정된 목표에 맞춰 증가세 관리도 쉽지 않을 전망

정책대출 이관 착시… 가계빚, 진짜 줄었나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AxyYsQ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감소하는 모습으로 지난 3월(-1364억원) 이후 6개월 만에 가계대출 잔액 감소세

은행들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정책대출 유동화도 영향

문닫은 점포 팔려는 은행들… 알짜 입지도 줄줄이 유찰 조선비즈 https://zrr.kr/iBP99A

최근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면서 생기는 유휴 부동산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서울의 핵심 입지 매물도 주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

은행들의 자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대형 오피스 위주로 매각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어 은행들이 내놓은 중소형 오피스는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토큰증권 로드맵 나왔지만… 업계는 '눈치게임'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WuYOlU

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의 토큰증권(STO) 발행이 허용됐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를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시점으로 예상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데다 상품 발행이 실제 거래와 수익으로 이어질지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

외인도 기관도 개미도…‘아무도 안 사는’ 코스피 서울경제 https://zrr.kr/u65GdK

코스피가 대외 불확실성에 6000선대 박스권이 장기화되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 주요 투자 주체의 매수세가 동시에 약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기타법인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7000선 재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

사망보험금 맞춤형 상속시대… 청구권 신탁 수요 불붙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Q9S0Lw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 판매액만 2500억원에 육박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

업계에서는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판매액이 급격히 늘면서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목돈이 아닌 상속과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

경상환자 치료비 주목…車보험 적자 부담 줄일까 블로터 https://zrr.kr/jkQZVK

자동차보험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상환자 보상 관행에도 변화

가벼운 사고에도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금 부담이 커지자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구체화

클래리티법, 알트코인 ‘규제 안개’ 걷을까 데일리안 https://zrr.kr/S5ro93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할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클래리티법)’이 이달 상원 문턱에 도전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품으로 인정받은 비트코인보다 증권성 논란에 시달려온 알트코인이 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

“스테이블코인, M1·M2 편입 가능”…’돈’의 정의 재검토하는 연준 이데일리 https://zrr.kr/RCEMaa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예금, 토큰화 MMF 등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을 M1과 M2 등 기존 통화량 지표에 편입할 수 있다는 미국 Fed 연구진의 첫 연구 분석 결과

이들 연구진은 일상적인 지급과 결제에 바로 사용되는 교환수단이라면 M1에, 단기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가치저장수단이라면 M2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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